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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근태

● 컨설팅회사 ‘한스컨설팅’ 대표

● 저서: <일생에 한번은 고수를 만나라>, <중년 예찬>, <리더가 희망이다>, <몸이 먼저다>, <고수의 일침> 등

잘 들어야 하는 이유

왜 경청이 중요할까? 첫째, 경청을 해야 무언가 배울 수 있다. 말을 하는 

동안 우리는 배울 수 없다.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질문을 

하면서 상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. 둘째, 경청을 해야 상대와 친

해질 수 있다. 경청해야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고, 그래야 그 사람을 설득

할 수 있다. 경청은 대인관계의 출발점이다.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들의 특

징은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.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것은 최고의 아첨

이다. 셋째, 내 귀를 열어야 상대 입을 열 수 있다. 특히 직급이 높은 사람

일수록 더욱 그러하다. 최고경영자가 경청을 잘하는 조직은 커뮤니케이

션의 파이프라인이 살아 움직인다. 잘 들어주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정보, 

문제점, 소리들이 생생하게 위로 전달된다. 반대로 최고경영자의 귀가 막

히면 아무 정보도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.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고 판단

되는 순간 사람들은 입 열기를 멈추게 되고, 이때부터 조직은 망가진다. 

넷째, 잘 들어야 사업을 잘할 수 있다. 일류 영업사원의 특징은 잘 듣는다

는 것이다. 일류 사업가의 특징 또한 잘 듣는다는 것이다. 잘 들어야 상대

의 호감을 살 수 있고, 상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. 

한근태의 <고수의 질문법> 중에서

● 저서: <일생에 한번은 고수를 만나라>, <중년 예찬>, <리더가 희망이다>, <몸이 먼저다>, <고수의 일침> 등


